
한국의 화엄사상과 수행 전통은 의상

(625~702)에게서비롯된의상계가주류를

이루고 있음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상 스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자기의 오

척(五尺)되는 몸과 마음인 십불(十佛)을

바로보고, 본래자리인법성가(法性家)에

돌아갈 것을 가르쳤죠. 바꿔 말하면 우리

는이미온전한존재임을바로보아서본

래자리로되돌아가자는것입니다.

이러한 의상 스님의 법성성기 사상과

수증방편이 제자ㆍ법손들에게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전체적인

흐름을짚어보고자합니다.

의상 화엄의 사상적 배경

〈화엄경〉은 경전명인〈대방광불화엄

경〉의불(대방광불)과보살(화엄)세계임

을 알 수 있습니다. 보살도 또한 부처님

의 본생보살의 길이면서 우리 성불의 길

로써불세계장엄행입니다.

그러한 화엄세계인 법계를 화엄사상

의 2대 측면인 연기(緣起)와 성기(性起)

의 연성이기(緣性二起)로 일단 나누어

볼수있는데요. 성기는화엄법계가여래

성품이 그대로 일어난 여래성기이고, 연

기는법계의존재가연따라일어난법계

연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세계는 부처

님성품이그대로일어난성기이고, 보살

세계는연생연멸(緣生緣滅)의연기인겁

니다. 또 불ㆍ보살의 인과세계는 연기이

고, 보살도로 불세계에 이르므로 연기의

구극이 성기입니다. 또한 화엄보살도가

불세계 장엄이라서 연기가 성기이며, 불

ㆍ보살이 다 지정각세간이므로 성기가

연기이기도하죠.

이러한〈화엄경〉‘성기품’의 성기 교

설에 대하여 제일 먼저 주목한 화엄조사

는 지엄입니다. 지엄의 연기와 성기사상

은 의상과 법장에게 이어지고 재해석되

죠. 의상은특히지엄의성기설을이어받

아법성성기로발달시켜갑니다.

의상의 법성성기 사상과 수증법

의상은 지엄의 성기설에 영향을 입어

연기의 구극이 성기이며 연기가 곧 성기

인 수연행을 수용하면서도, 지엄이 정법

연기에 성기를 포섭시킨 것과 달리 오히

려 성기가 연기를 포섭함을 보이고 있습

니다.

의상의 화엄사상은〈일승법계도〉(668

년 저술)와 스님의 강설에 담겨 전해지

고 있는데요. 〈일승법계도〉의 일승은

〈화엄경〉을 뜻하고, 〈화엄경〉의 세계가

법계이며, 그법계를‘반시’로그려보인

것이〈일승법계도〉입니다. 따라서 의상

의〈화엄경〉관은 크게 일승, 법계, 법성

이라는 세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

겠으며, 또 법성으로 일승법계를 담아내

고있음을볼수있습니다. 

법성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법의 성품

이 그대로 일어난‘법성성기’입니다. 법

계제법은법성의성이그대로일어난것

이라는 법성성기가 의상의 화엄일승법

계 이해의 핵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의상은 성기란 일어남이 없음

[無起]이 성(性)이고 일어나지 않음[不

起]이 기(起)이니, 기란 곧 법성이 분별

을여읜보리심가운데현전해있기때문

이라고 합니다. 그 법의 본성과 같기 때

문에 기라 이름할 뿐,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기는아니라는것입니다. 

의상은〈화엄경〉으로 안목을 삼아서

오오척법성인 십불을 바로 보는 수증법

(修證法)을 강조했습니다. 십불은 여래

의 지혜성품인 여래성이 그대로 현현한

성기법성이니, 십불을 바로 본다는 것

은 증분법성의 십불로 출현한다는 것입

니다.

의상은 연기제법의 근원, 근본을“모

든연의근본은나이며, 일체법의근원은

마음이며, 말은 매우 중요한 근본이니,

진실한 선지식이다”는 4구게로 가르쳐

주고있습니다. 

이 4구게는 표훈ㆍ진정 등 10여인이

“부동오신이 법신 그 자체임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4구게에 이어서 의상은“그대

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써야 한다”고 분

부했는데요. 금일 오척범부신이 삼제에

칭합하여 부동인 것이 무주이며, 법신자

체인 그 도리를, 의상은 4구게로 보여주

면서마음을잘써야한다고당부하고있

는것입니다. 여기에서그마음은여래성

기심입니다.

의상 법성성기 사상의 전승

의상에게는 한 번 강의에 3000명이나

모여들만큼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뛰어

난 제자로 10대 제자ㆍ4대 의영ㆍ등당도

오자(登堂覩奧者) 등이회자되었습니다.

특히 표훈과 진정은 의상의 4구게에 대

해 오관석(五觀釋)과 삼문석(三門釋) 등

을지어인가를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표훈ㆍ진정ㆍ지통ㆍ도신ㆍ

상원등의직제자를거쳐, 상원의제자인

신림, 그리고 신림의 제자인 법융 등 신

라 하대에 이르기까지 의상의 법성성기

사상과 이에 입각한 성기관법이 이어지

고발전했습니다.

의상의 4세법손이 활동한 시기인 9세

기 신라말에 이르기까지 전승되어간 의

상의 법성성기 사상은, 〈총수록〉에 수록

된삼대기와〈고기〉등에담겨널리전해

집니다. 〈법융기〉ㆍ〈대기〉ㆍ〈진수기〉등

의 삼대기는〈일승법계도〉를 수문석한

것입니다.

삼대기에서는 오척법성의 성기심에

의해 나타난 해인삼매 경계가 망상해인

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승법계도〉

제목을 3중의오중해인으로거듭해석하

고, 일체법계를망상해인즉깨달음의증

분세계로 포섭시켜서, 〈일승법계도〉전

체를 상을 여읜 망상해인으로 거두고 있

는것인데요.

그리하여 증분법성의 법은 내 몸과 마

음이고, 성은 법이 원융한 것입니다. 원

융법성이란 미진법성이고 수미산법성이

고 일척법성이며 오척법성입니다. 금일

오척법성에 근거하면, 미진법성과 수미

산법성 등이 자신의 지위를 움직이지 않

고오척에알맞게이루어집니다. 오직오

척인 까닭이죠. 또 제법부동이란 무주법

성이며, 다만 오척법성일 뿐 곁에 다른

물건이 없는 까닭에 본래적입니다. 이러

한 법성원융은 언어도단 심행처멸(言語

道斷 心行處滅)이니, 일체가 끊어진 이

일승 경계는 반정견처(反情見處, 망정을

돌이켜보는자리)라고합니다. 

이상과 같은 의상의 화엄사상과 수행

전통은 부석사를 본찰로 한 화엄십찰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런데 신라말ㆍ고려초에 이르면 화엄이

남악과 북악 양파로 갈라지고, 중국에서

조사선을 배워온 선사들에 의해 구산선

문이개산되어선과교가갈등양상을보

이게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여가 북악의 입

장에서 화엄교단을 통합시켰습니다. 균

여는 의상의 법계관을 근간으로 주측법

계관을 세웠고, 균여가 도문(圖文)을 연

설한(958년) 것이 후에〈일승법계도원통

기〉로유통되었습니다. 

〈일승법계도원통기〉에서는 3종세간이

본래 하나인데 석가불해인으로 나타낸

것은망진심징(妄盡心澄)의뜻에근거한

것이니, 불(佛)은 망분별을 쉬어 삼세간

을 나타내고 해인중에 나타나기도 하니

곧자기라고합니다. 심(心)이있는자는

모두불지를갖추고있으나, 중생은다만

망상전도에 덮인바 되어 자기해인 삼매

가본래스스로원명하여불과다르지않

은줄알지못할뿐이라는것입니다. 

균여는 또한〈일승법계도〉의 중도설

에 주목했습니다. 균여는 의상의 중도설

을 법성중도의 7중으로 파악하고, 이를

잘알아야한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 이

와 같이 균여의〈일승법계도원통기〉와

집자 미상의〈총수록〉을 통해 의상화엄

은 다시 고려시대에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중기이후로는의상의〈일승법계

도〉가선사들에의해선적으로도이해되

고 주석되어 갔습니다. 먼저 구산선문이

개산될 때부터 당시까지 갈등관계였던

선과 교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한

보조지눌이 선교겸수ㆍ정혜쌍수ㆍ돈오

점수의 선풍을 선양함에〈일승법계도〉

의의상사상을수용한것입니다. 

지눌의 돈오후 점수인 오후목우행(悟

後牧牛行)은 단이무단 수이무수(斷而無

斷 修而無修)의 진수진단(眞修眞斷)이

며, 이를 화엄교의 측면에서 돈오 후의

원수(圓修)라 한다. 돈오원수의 돈오점

수는 화엄성기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눌은 불심인 선과 불어(佛語)인 교

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여래출현품〉

의여래심교설에서확인하였으며, 〈신화

엄경론〉에서 선교일원인 화엄교의 오입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원돈성불

론〉을짓고원돈신해문을시설한것이죠. 

〈원돈성불론〉에서는〈신화엄경론〉의

‘불동지불(不動智佛)’설을 의용하여

“수심인은 먼저 자심의 일용무명분별의

종자로써 제불의 부동지를 삼은 후에 의

성수선(依性修禪)하는것이묘(妙)하다”

고 강조합니다. 지눌은〈신화엄경론〉에

의거한 이러한 수행을 성기문으로 보았

습니다. 초심범부가 자기 마음의 근본보

광명지를 깨닫고,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결국에는 보현행을 이룬다는 것

이 원돈신해문의 돈오원수입니다. 이는

의상이 누누이 강조한, 오오척신이 구래

십불그자체임을바로보아십불로출현

케한것과통한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상의 특징적인 증분법성의 성기사상

이 보조선의 돈오점수설에 이어진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울러 지눌

이 의상의〈일승법계도〉설을 인용하여

해설한 내용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

다.(〈원돈성불론〉:2회, 〈절요〉:3회). 

선과 화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수행

가풍 속에서 조선시대 설잠(雪岑)은〈법

성게〉를 선적으로 주석함으로써, 화엄과

선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잠은

법성에 초점을 맞추어〈법성게〉를 주석

했으니, 〈대화엄일승법계도주병서〉(1476

년)입니다. 설잠은 서문에서 의상이 처

음〈일승법계도〉를 만든 법성원융의 본

래면목이 교망(敎網)으로 인해 상실되었

다고 개탄하고, 그 개요인 210자의 종지

를 법성으로 파악하고 그 소식을 간명하

게드러내고자함을밝히고있습니다.

〈법성게〉가‘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

融無二相)’등의 증분4구로써 대화엄의

중중무진법계를다설해마친것인데, 의

상법사가 자비심으로 연기분을 시설하

였다고 하며, 법성 외에 따로 일단 진성

이있는것은아님을강조하고있습니다.

법에는 심천이 없으나 깨달음에는 선후

가있기때문에중생이증득할수있도록

방편으로 진성을 가작한 것이지 법성을

따로두고하는말은아니라는것입니다.

그 후 선수행자의 교과서처럼 중시된

〈선가귀감〉에서, 서산은 간화선을 중심

으로 하는 조사선을 펴고 있지만, 교의

수행방편 또한 선수행과 동등하게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행가풍 속에서

〈법성게〉는 그 독송만으로도 공덕이 한

량없음을믿어널리유통되었습니다.

〈일승법계도〉는 조선시대에 또 한 번

의 주석이 이루어졌으니, 도봉유문(道峯

有聞)의〈법성게과주〉(1789년 이전 저

술)입니다. 유문은‘법성무이상(法性無

二相)’‘이사무분별(理事無分別)’로 법

계를 원증(圓證)하도록 한 것이 의상의

종안(宗眼)이라고 피력합니다. 그리고

〈법성게〉전체를 연기적 실천의 입장에

서 의상의 법성을 드러내려는 해설을 가

하고있습니다.

그 후로도 참선ㆍ간경ㆍ염불의 삼문

수업과 참선ㆍ간경(경학)ㆍ염불ㆍ송주

ㆍ가람수호 등 오종의 수행가풍 속에서,

의상계 화엄전통은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왔습니다.

자신을바로보아본래자리로되돌아가자
의상스님의법성성기(法性性起) 사상과전승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 퇴임강연회

동국대 역사상 첫 비구니 정각원장 소임을 맡고, 180여 명의 석박사 제자를

배출한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이 정년퇴임했다. 스님은 8월 31일 동국대 학명

세미나실서퇴임강연회를열고‘의상스님의법성성기사상과전승’이라는주

제로특강했다. 스님의강의요지를지면에싣는다. 정리=윤호섭기자

해주 스님은… 1977년 3월 동학사 전문강원을 졸업하고, 1982년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학과, 1984년과 87년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 박사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1990년화엄학전공으로비구니스님최초의동국대불교학과교수가됐다. 
조계종 제11대ㆍ12대 종회의원, 조계종 기초교육개혁위원, 전국비구니회 계단위원,
동학사승가대학장, 비구니최초동국대정각원장등을역임했다. 1991년부터24년간
한국불교학회이사를맡았으며, 불교학연구회초대, 제2대회장, 한국불교학결집대회
1ㆍ2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수미정사 주지, 승가학원 이사,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으로있다. 

연기가성기, 보살도가불세계

부처성품은수미산이자1척

깨달음의지닦아보현행이뤄

6 제 1113 호2016년 9월 7일수요일 / 불기 2560년 함께가요강의실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禪禪農農敎敎團團 우리불교 曹 溪 宗

불교국가간문화교류를통한힐링불교의재탄생으로
더큰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발급하실분은필히타종단수계첩및승려증사본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후발급증명서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